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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석유화학 12일 부분파업 돌입
7월14일부터 전면파업 예상 … 지역발전 기금과 5조3교대 최대쟁점

여수산업단지 석유화학기업 노조들이 잇단 파업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LG-Caltex정유, LG화학, 한국

BASF 등 일부 사업장 노조들이 7월12일부터 동시에 부분파업을 단행하고 14일부터 전면파업을 예정하고 있

어 여수단지의 파업 불길이 겉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7월12일 부분파업은 화학섬유연맹 광주전남지부 산하인 여수공동투쟁본부가 5월 초부터 요구한 ▷지역사회 

발전기금 출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일제 근무 등 3대 요구안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불거졌다.

앞서 여수공동투쟁본부는 14개 여수산업단지의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노조들이 여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

동 조정신청을 지방노동청에 접수했고 LG화학, 한국BASF, 한화석유화학, LG정유, 삼남석유화학, 금호P&B화

학 노조들도 파업결의에 동참하고 있다.

파업의 최대 쟁점은 <지역발전기금 출현>과 <5조3교대> 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동투쟁본부가 요구한 <지역발전기금 출현>에 대해 석유화학기업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5조3교대>는 “절대불가” 자세를 보이고 있어 입장을 좁히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5조3교대>에 대해 노동조합들은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추가인원 보충과 재정적 부담이 주어지는 석유화학기업들은 “주5일제 근무 실시가 시작 

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1개조를 추가 투입해야 하는 5조3교대는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고임금의 석유화학기업들의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인상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연봉을 받

고 있는 노동자 사이에서 노-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범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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